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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E＆S, 올해 풍력발전사업 원년된다



SK E＆S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밀양풍력발전사업과 전남 5GW 풍력발전사업이 올해 안에 가시화된다.

15일 SK E＆S（대표 문덕규）에 따르면 유러스재팬과 함께 추진 중인 밀양풍력발전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계약상 밀양풍력발전사업은 올해 안에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SK E＆S는 이를 위해 유러스재팬과 지난해 경남신재생에너지를 인수하고 밀양시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40㎿ 규모로 추진하는 밀양풍력발전사업은 발전기 모델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2~2.5㎿급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투자금액은 1100억원 정도로 이 중 300억원은 SK E＆S와 유러스재팬이 절반씩 부담한다.

전남 5GW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올 하반기에 결정한다.

SK E＆S는 포스코파워·한국지역난방공사·한양·전남도·영광군 등과 지난해 10월 전남5GW풍력발전협회를 구성하고 전남 5GW 풍력발전사업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SK E＆S 관계자는 “케이파워의 올해 발전량이 지난해 6842GWh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케이파워는 2012년 136.84GWh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며 “현재 건축 중인 오성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장흥·문산발전소까지 예정대로 추진하면 2022년에는 연간 2000GWh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풍력발전기만 설치해도 900㎿ 이상 규모는 돼야 한다”며 “밀양 풍력발전단지와 전남 5GW 프로젝트로 2014년 이후의 RPS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당장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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